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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별로 언제부터 성적을 세는지 — 자사고·외고·과학고를 한 표로

◆ 중1에만 할 수 있는 네 가지 —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를 쓰는 법

◆ 자유학년제에 대한 네 가지 오해와 사실

◆ 선행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 줄 · 확인하실 여덟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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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성적이 안 나오는 해의 값 J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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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먼저  사실부터

중1 성적은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중1 성적표를 보고 마음이 급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항을 확인한

자사고 12곳 가운데 중1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른 자리가 중2 1학기입니다.

갈래 언제부터 세나

자사고 중2 1학기부터 — 확인한 12곳 모두

외고 · 국제고 중2~중3 네 학기 영어 — 확인한 13곳 중 12곳

과학고 최근 3~4개 학기 수학·과학 — 자유학기는 뺍니다

그러니 중1은 성적을 만드는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해도 아닙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에 중1 성적을 쓰는 곳 1곳, 출결을 중1 1학기부터 합산하는 곳 1곳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적은 안 보되 출결은 볼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0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1이 가장 불안한 해일까

견줄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에서는 단원평가라도 있었고 중2부터는 지필평가가 있는데, 중1만 그것이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남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옆집은 벌써 중3 과정을 한다」 같은 말이 확인할 길 없이 그대로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중1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각 학교가 공개한 입학전형 요항을 저희가 옮겨 센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 2 ◆ 다음 3 · 그러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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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  그러면  무엇을

중1에만 할 수 있는 것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는 뒤집어 보면 실패해도 되는 해입니다. 중1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왜 중1에만

공부하는 법을

바꿔 봅니다

성적이 안 세어지니 실험할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을

알아냅니다

중2에 알면 손해가 큽니다

넓게 읽습니다 중2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잡습니다

이때 안 잡히면 내내 갑니다

첫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초등에서 하던 방식이 중학교에서 안 통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중1에 그것을

확인하고 바꿔야 합니다 — 중2에 바꾸면 성적이 흔들리고, 중3에 바꾸면 늦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 학원에 앉아 있는 시간 말고요. 필기를 스스로 하는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지,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지.

이 넷 중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중1에 잡으십시오. 이건 성적보다 오래 갑니다.

이 면은 근거 자료가 아니라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와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 3 ◆ 다음 4 · 자유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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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  자유학년제

오해와 사실

자유학기(학년)제는 지필평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면 사실은

「시험이 없으니

논다」

수업과 평가는 있습니다 — 방식이 다를 뿐

「기록이 안

남는다」

학생부에는 남습니다 — 등급이 안 남을 뿐

「고입과

무관하다」

성적은 안 세지만 활동 기록은 읽힙니다

「그러니 선행을

몰아친다」

그 방향으로 쓰는 집이 많습니다 — 득실이 갈립니다

셋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면접합니다. 자유학기에 한 활동이 그

자료에 남습니다.

선행으로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진도를 알고 있는 아이에게 선행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것을 모르는데 앞으로 나가면 중2에 두 배로 돌아옵니다.

판단하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지금 배우는 것을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되면 나가셔도 되고, 안 되면 지금

것을 다지십시오.

출처: 교육부·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운영 형태와 기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입시CUBE · 무료  자료 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 4 ◆ 다음 5 · 그래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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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  그래서  무엇을

중1 한 해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3~4월 초등과 무엇이 다른지 아이가 겪게 둡니다

여름 공부 방식에서 안 되는 것을 찾습니다

2학기 찾은 것을 고쳐 봅니다 — 실패해도 됩니다

겨울 중2 대비 — 여기서부터 성적이 셉니다

맨 아랫줄이 중1의 결론입니다. 중1 겨울방학이 실질적인 출발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1 한 해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중1 성적이 고입에 안 들어간다 는 것을 아는가

그래도 출결은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시간 이 있는가

필기를 스스로 하는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가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 을 세우는가

선행을 한다면 지금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

중1 겨울 을 어떻게 쓸지 정했는가

셋째부터 여섯째가 안 되면 선행보다 그것을 먼저 잡으십시오. 이 넷은 중2·중3 내내 쓰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중1에 학원비를 가장 많이 쓰는 집이 많습니다. 「시험이 없어 불안해서」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에 쓴 돈은 성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습관으로 돌아오면 값이 있고, 진도로만 돌아오면 값이 적습니다. 중1에 쓰실 돈이 있다면 중2·중3에 남겨 두시는 편이 저희가 본

바로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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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음 6 ·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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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  자주  묻는  것

중1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중1 성적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교과 성적은 그렇습니다. 다만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동점자 처리 순위에 중1 성적을 쓰는 곳 1곳, 출결을 중1 1학기부터 합산하는 곳 1곳 드문 경우이지만 0은 아닙니다.

둘째,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센 것은 지금 공개된 요항이고, 지금 중1이 원서를 낼 때는 요항이 두 번

더 바뀝니다.

그러니 「안 들어가니 놀아도 된다」로 읽지는 마십시오. 「성적을 만들려고 무리할 해는 아니다」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갈 아이에게도 중1은 중요합니다 — 중2 수학이 중1 위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Q. 주변에서 다들 선행을 하는데 안 하면 뒤처지지 않나요?

선행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것을 모르는 채로 하는 선행이 문제입니다.

판단은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설명이 되면 나가셔도 됩니다. 안 되면 그 자리를

먼저 메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한다」는 말은 근거가 아닙니다. 같은 학원에 다녀도 따라가는 아이와 앉아만 있는 아이가 갈립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인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뒤처지는 것은 진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진도는 따라잡히지만 구멍은 안 메워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1 교과 성적은 고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성적을 만들 해가 아니라 방식을 고칠 해로 쓰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항을 저희가 센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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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